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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■ 본인이 확진된 경우
  -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(방역 당국의 격리 기준과 동일)를 해야 함.

  - 소속 대학(원) 행정팀과 대면수업 담당 교수에게 확진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.

    기숙사 학생의 경우 사감에게 확진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.

  - 소속 대학(원) 행정팀에 증빙서류와 함께 유고결석을 신청해야 함.

 ■ 대면수업 중 의심증상 발현 시
  - 소속 대학(원) 행정팀에서 자가진단검사 키트를 수령하여 검사한 후 검사 결과

를 행정팀과 대면수업 담당 교수에게 즉시 통지해야 함.

  - 자가진단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.

  - 자가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(기숙사 학생은 사감에 통지) 즉시 확진여부를 

판정해주는 기관에서 추가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음성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

수업 참여를 자제해야 함.

  - 최종 양성인 경우의 행동수칙은 “본인이 확진된 경우”와 동일함.

 ■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대면수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
  - 참여수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함(권고)

  - 자가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행동수칙은 위 “대면수업 중 의심증상 발현 시”와 

동일함.

    ※ 학생은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서 코로나 관련 상황이 있을 경우 이

에 따른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함.


